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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도내용>

□ ′26.3.9.(월) 조선일보 ｢“美,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‘무역법 301조’ 조사 
밝혀”｣ 는

 ㅇ “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
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
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

<정부 입장>

□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 및 알티미터는 미 현지시간 3.9일 USTR에 제출한 
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산업부는 USTR을 통해 
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음

 ㅇ 그러나 상기 기사의 USTR이 “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
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”는 언급은 
사실과 다름

□ USTR은 ′26.2.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
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 그 분야 중 하나로 미 테크기업에 
대한 차별을 언급한 바 있으나,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국가 
등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없음

□ 그간 한국 정부는, 쿠팡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
적법하게 진행 중인 바,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
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미측에 설명해 온 바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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